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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리비아, 천연가스 안정공급 약속
브라질․아르헨티나 공급 2-3순위 간주 … 생산량 하루 4500만㎥ 불과

볼리비아 정부가 브라질 및 아르헨티나에 대한 천연가스의 안정적인 공급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칠레 수도 산티아고를 방문한 카를로스 비예가스 볼리비아 에너지 장관은 “볼리비아는 내수시장에 이어 브

라질과 아르헨티나를 천연가스 공급 2-3순위로 간주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천연가스의 안정적 공급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볼리비아와 아르헨티나 정부 관계자는 11월 중순 1차례 접촉을 가진데 이어 12월7일 볼리비아 산타 크루스

에서 만나 천연가스 공급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볼리비아는 남미 지역에서 베네주엘라에 이어 2번째로 많은 천연가스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수출량은 

세계 1위로, 현재 브라질에는 하루평균 3000만㎥, 아르헨티나에는 770만㎥의 천연가스를 수출하고 있다.

볼리비아는 2006년 5월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이 천연가스 산업 국유화를 선언하면서 다국적기업들이 신규 

투자를 중단하는 바람에 천연가스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볼리비아의 천연가스 생산량은 하루평균 4500만㎥에 머물고 있어 내수시장 및 브라질․아르헨티나의 

수요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수개월 전에는 아르헨티나에 대한 천연가스 수출량이 줄어들면서 아르헨티나의 상당수 산업시설의 가동이 

중단됐으며, 아르헨티나를 통해 볼리비아산 천연가스를 간접 수입해온 칠레에서도 가정 난방용 천연가스 공급

이 중단되는 바람에 큰 혼란을 초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볼리비아 정부는 최근 브라질 국영에너지기업인 Petrobras에 투자 재개를 공식 요청했으며, 조만

간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 브라질 대통령이 볼리비아를 공식 방문해 신규 투자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모랄레스 대통령은 다국적기업의 투자가 재개되면 브라질 천연가스 수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아르헨티

나에 대해서는 10년 사이에 수출량을 하루평균 2770만㎥까지 늘릴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저작권자 연합

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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